
금융위원회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10. 29.(일)

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
상황이며,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

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
- 매일경제 10월 2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 

□ 매일경제는 10월 29일 「‘이자장사’로 돈 벌었다...은행에 ‘횡재세’ 

걷겠다는 정부」제하의 기사에서

 ㅇ “정부가 ‘부담금’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”라고 하며,

 ㅇ “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

등을 다각도로 검토중”이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지난 10월 26일 머니투데이 「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, 초과이익 환수

방안 검토한다」제하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*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,

     *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. (’23.10.26일)

 ㅇ 현재 관련 의원입법안*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,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

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*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(’22.9월) 법인세법 개정안,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(’23.4월) 
서민금융법 개정안 등

담당 부서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 장 강영수 (02-2100-2950)

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(02-2100-2953)


